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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8월 11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

말씀드리겠습니다. 

 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

총 21건(금년 누적, 5,939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    * (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) 고등어 5건, 멸치 4건, 

      전갱이 4건, 삼치 2건, 흰다리새우 1건 등

 ○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

총 61건 (금년 누적, 3,293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 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 ○ 8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

7건(금년 누적, 3,310건)이고, 

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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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 ○ 8월 11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·

광안리, 충남 대천, 경남 상주은모래 4개소 해수욕장 

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

 ○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

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

< 3.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추가 검사 방안 >

□ 다음으로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산지 위판장 방사능 

검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 ○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

실시하고 있습니다.

 ○ 다만,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

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

 ○ 이에,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하여 수산물이 유통되기 

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적

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%를 

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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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

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,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

보시면 됩니다. 

□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 ○ 먼저,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

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,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

이송하여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합니다.

 ○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,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

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, 위판장에서는 

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합니다.

 ○ 참고로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, 많이 

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하여 

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

시범적으로 ‘위판장 유통 전 검사’를 실시하고 있으며, 

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 ○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자체,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

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여, 오는 8월 21

일부터 본격적으로 ‘유통 전 검사’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    * 43개소 중 14개소(해조류 13, 굴수하식 1)는 10월 본격 위판 이후 검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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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, 수협 등과 함께 

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○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, 안전하고 

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○ 이상입니다.


